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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 12월 4주차 

온다라 교양플라자 수강생 모집 안내

우리 연구원과 협약기관인 전주대학교 고전학연구소에서 진행하는 온다라 교양 플라자가 

대면 비대면 강좌로 11월 4일부터 12월 23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

탁드립니다. 우리 연구원 또는 전주대 온다라 지역인문학 센터(063-220-3203)으로 신청하

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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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우 교수와 함께 만나는 孔子 이야기    

  

우리 연구원에서 2022년을 여는 목요 강좌를 준비했습니다.

전주의 목요일 겨울밤은 공자를 만나는 아름다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전주대학교 역사문화콘텐츠

학과 김건우 교수(우리 연구원 상임이사)와 함께하는  “공자 이야기” 강좌에 여러분을 모십니다. 

한자를 잘 모르는 분들도 편하게 다가설 수 있는 강좌로 준비하셨습니다.

  

강의는 2021년 마지막 목요일인 12월 30일부터 시작되는 이번 강좌는 6주간에 걸쳐 진행될 예정

입니다. 뜻이 있는 회원이라면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오나 아쉽게도 장소관계로 열 다섯 분 선착순

입니다. 

회원 여러분의 빠른 결심은 한 겨울 추위를 녹이는 목요일 밤과 만나시게 됩니다. 

 

◆ “공자 이야기”
◎ 개    강 : 2021년 12월 30일(목) 18시 30분 

◎ 강의시간 : 90분 내외

◎ 장    소 : 전주대학교 한지산업관 201호

◎ 강    사 : 김건우(전주대 역사문화콘텐츠학과 교수 / 

                           한국고전문화연구원 상임이사)

◎ 대    상 : 연구원 회원

◎ 회    비 : 무료

◎ 강좌목록

   1강 야합_공자의 탄생과 가족

   2강 난신적자_공자와 춘추시대 

   3강 꿈속 주공_공자의 이상

   4강 늦은 봄에 봄옷이 만들어지면_공자의 제자들  

   5강 집 잃은 개_공자를 바라보는 시각 

   6강 태산이 무너지고_공자의 죽음 그 너머

              

            

 ※ 자세한 내용은 우리 연구원 사무국(063-286-3005)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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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 속의 오늘

맑은 눈의 시인 별이 되다 – 1992. 12. 22

군산제일고등학교 교사였던 이광웅. 늦은 나이에 문예장학생으로 원광대학교에 입학한 후 

시를 쓰며 아이들과 국어를 나누던 그는 1982년 이른바 “오송회 사건”으로 인해 국가보

안법을 위반한 좌경용공분자가 되었다. 소나무 아래서 다섯명의 교사가 국가전복을 꾀했

다는 검찰의 주장에 판사는 징역 7년으로 화답했다. 

그는 이리 남성 중학교(현 익산 남성 중학교)1학년 때 「김노인」이라는 단편 소설과 시를 

교지에 발표하였고, 이리 남성 고등학교(현 익산 남성 고등학교)재학 시절에는 각종 백일

장 대회에 나가 장원을 차지하는 등 문학적 재능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1967년 『현대 문

학』에 청마 유치환의 추천과 1974년 『풀과 별』지에 신석정의 추천으로 등단하여 공식적

으로 시인의 길을 걷기 시작한 그의 삶은 그날 이후 불온분자로 낙인찍혔다. 

문학의 진실한 힘을 믿고 실천하며 역사를 직시하며 살아간다는 댓가로 그는 40대의 절

반을 차가운 철창에 갇혀야했다. 독실한 천주교 신자였던 그가 무신론자가 된 것도 감옥

에서였고, 삶에 대한 가치, 인간의 신념, 분단민족의 아픔에 보다 절실한 의식을 갖게 된 

것도 그곳이었다. 시인은 자신의 가장 소중한 무기조차(필기도구) 빼앗긴 상태였으므로 운

동하며 주워온 못을 갈아 우유 곽에 시를 썼고 그것을 간직하기 위해 책표지를 뜯어 붙

여놓는 방법으로 만들어 낸 시들의 생명을 지켰다. 

1987년 6월 항쟁이후 복역 4년 8개월만에 풀려난 후 복직되었지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결성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다시 해직당했다. 시인에게 이 땅은 양심을 허락지 않았던 것

이다. 고문후유증과 해직으로 인한 생활고는 그에게 감당하기 불가능한 암세포를 전했고 

돌아올 수 없는 길로 떠났다. 

누구보다도 맑았고 역사 아파에서 양심을 지키고자 했던 시인 이광웅. 그늘진 땅에 한줄

기 햇살이고자 했던 그에게 이 땅은 그것이 “죄”라고 낙인찍었다. 그가 세상을 떠난 지 

16년이 지난 2008년 11월 25일 법원은 관련자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피해자와 가족

들에게 150여억원의 배상액을 확정했지만 그의 숨을 돌려놓을 수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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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땅에서 진짜 

술꾼이 되려거든

목숨을 걸고 술을 마셔야 한다

이 땅에서

참된 연애를 하려거든

목숨을 걸고 연애를 해야 한다

이 땅에서

좋은 선생이 되려거든

목숨을 걸고 교단에 서야 한다

뭐든지 

진짜가 되려거든 

목숨을 걸고 

목숨을 걸고

- 이광웅 (李光雄) '목숨을 걸고' 전문 - 

29년 전 오늘 맑은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던 한 시인이 하늘의 별이 되었다.


